
시끼보 - “아제꾸” 등을 중국, 한국 등에 수출확대 

 

시끼보는 그 동안 꾸준히 개발해 온 고부가가치 직물인 “아제꾸”를 비롯한 

“코트라이브”, “LS-Y” 등을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흔히 일본 면방기

업들이 원사나 원단의 소재를 수출하고, 이 소재로 노동집약적인 제직, 봉제 

등의 공정을 중국에서 가공한 다음 완성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이 아닌 

순(純)수출이다. 중국으로의 수출규모는 년간 40만 미터로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거래가 있었던 중국의 어패럴회사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재

들의 품질이나 패션성 등이 선진국을 따라갈 수 없음을 실감하여 어패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 등 선진국의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어패럴 회사는 일본시장에서 “아제꾸”가 호평을 받고 있는 신 소재임을 알고 

수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아제꾸”는 원래 일본의 고대 사찰(寺刹) 등에서 곳간(庫間)의 하나인 “아

제꾸라(校倉)” 건축양식에서 직물조직의 “아이디어”를 얻은 직물이며, 직물명

도 “아제꾸라”에서 따게 되었다. 일본은 대체로 습기가 매우 많은 편이며, 특

히 여름에는 모든 것이 부패하기 쉬우므로, “아제꾸라” 양식에서는 습기를 제

거하면서 통풍을 좋게 해 주기 위하여 곳간의 네 벽을 굵기가 고르지 않은 

삼각목재(三角木材)를 옆으로 돌아가면서 붙이고 있다. 시끼보는 이 아이디어

를 직물조직에 응용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직물의 경위사를 사용섬유가 다른 

실, 굵기가 다른 실을 복수배열(複數配列)하여, 습기제거도 잘 되면서 통풍도 

잘 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라믹스(ceramics)”를 이겨 넣어 태양광선의 

반사성도 좋게 한 폴리에스터를 적절히 섞어 배열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 어패럴회사는 “아제꾸”를 년간 20만 미터 수입하여 셔

츠로 만들어 중국의 백화점에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액체 암모니아 가공



을 한 형태안정가공소재 “코트라이브”도 년간 10만 미터를 수입하여 같은 방

식으로 백화점에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끼보가 작년(2002년) 봄에 발표

한 “잔털이 거의 없는 순면사 LS-Y”로 제직한 직물 10만 미터를 수입하여 

작년 추동상품시장에 내놓고 있다. 이들 상품이 모두 중국의 백화점에서 1만

엔 이상의 셔츠로 소매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으로의 순수출은 시끼보가 일본에서 개최한 셔츠 소재전에서 한국의 

소재 도매상으로부터의 거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이 소재도매상을 통하여 

2001년에 “아제꾸” 10만 미터를 한국의 어패럴회사에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에는 수출량이 배가하여 20만 미터가 되었으며, 한국의 백화점에서는 

8,000엔 정도의 셔츠로 판매되고 있다. 

시끼보는 “일본에서 히트한 천은 값이 비싸도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팔린

다”는 자신감이 생겨 수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금년(2003년) 3월에 서울에

서 “셔츠소재전”을 개최하였으며, 중국의 샹하이와 홍콩에서도 전시회를 개

최하여 셔츠소재뿐만 아니라 니트 판매 부문과도 공동으로 출품할 예정이다. 

또한 태국에서도 “아제꾸”에 대한 거래를 희망하고 있어 태국으로의 순수출

도 검토하고 있다. 


